
활성산소 국제 심포지엄 개최

원자력의학원(옛 원자력병원·원장 심윤상)은 9월13일 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강당(1층)에서 활성

산소가 세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주제로 제10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됐다.

활성산소는 동식물의 체내 세포들의 대사과정에서 생성되는 산소화합물로 노화나 동맥경화, 암 등의 원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암 뿐만 아니라 각종 질환에서 여러가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활성산소(ROS)의 세포

및 조직에서의 역할에 대해 분자 생물학적 분석과 신호전달 과정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특히, 미국 반데르빌트대학의 마이클 프리먼 교수가 활성산소를 조절하는 체내의 새로운 기전 에 대해 발

표함으로써 활성산소에 의해 야기되는 질환의 새로운 치료법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오하이오주립대학의 더글라스 스피츠 교수는 활성산소의 암세포 살상능력 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발표

할 예정이며, 고려대 생명공학원의 김재홍 교수가 염증과 관련된 활성산소의 생성기전 , 이화여대 생명과학부

의 이수영 교수가 파골세포의 분화과정에서 활성산소의 역할 에 대해 각각 발표헸다.

이밖에 원자력의학원의 이윤실·엄홍덕 박사가 방사선에 의해 유도되는 활성산소 기전 과 활성산소의 세

포사 및 세포생존에 대한 작용 에 대해 발표했다. (02)970-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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